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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21년 11월 30일(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4매

지난 여름휴가 최고 여행지는? 광역-‘제주’ 기초-‘순천’
컨슈머인사이트 ‘2021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비교

- 제주도, 한적한 자연환경 힘입어 6년 연속 광역 1위

- 강원도 3년 연속 2위…부산·전남 오르고 경북은 하락

- 순천시, 기초단체 1위…작년 23위서 단숨에 선두로

- 바다·산 인접지 강세 속 작은 점수 차이로 순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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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에서 광역 시·도는 제주도가, 기초 시·군은 전남-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

는 2위 강원도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6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순천시는 무려 22계단 상승하며 단번에 

최고 여행지로 떠올랐다. 한적한 바다와 산, 계곡이 각광 받으면서 자연에서 휴식을 선호하는 언택트 여행 트

렌드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6년부터 매년 9월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사’에서 올해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6월~8월)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8081명에게 주 여행지는 어디였는지를 묻고 그 지역에 

`얼마나 만족했는지’와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합산해 ’종합 만족도‘를 구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시를 뺀 16개 시도를, 기초자치단체는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경기, 강

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153개 시군을 비교 평가했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박 이상 머문 

응답자가 60사례 이상인 54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

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www.bigdata-cultu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

다.)

■ 광역 시도 : 독보적 1위 제주도, 불안한 2위 강원도

16개 광역 시·도 종합만족도 평균은 702점(1000점 만점)으로 작년(695점)에 비해 7점 상승해 조사 이후 처

음으로 700점대에 진입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곳은 △제주도(780점)로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래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작년보

다 12점 올라 여행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한 것과 함께 만족도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여행지 위상을 더욱 공

고히 했다[그림1].(참고. 여름휴가, 해외는 못 갔어도...국내여행 ‘코로나 전’ 근접)

△강원도(739점)는 3년째 2위 자리를 지켰지만 입지는 불안하다. 상위권 시도 중 유일하게 점수가 하락하면

서 선두와 격차가 커졌고 뒤로는 한 계단씩 상승한 △부산시(736점, 3위) △전라남도(734점, 4위)와 5점 차이 

이내에서 쫓기는 모양새다.

△경상북도(729점)는 5위로 2계단 밀려났고 △경상남도(723점)는 6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시(720점)는 만

족도가 큰 폭(22점)으로 상승하면서 2계단 오른 7위가 됐다.

부산과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성적은 여전히 저조했다. △대전 △대구 △인천 △광주는 순위가 약간 변동

했을 뿐 작년에 이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울산은 점수가 크게 오르며 3계단 상승했으나 아직 평균점수에 

많이 모자라는 11위에 그쳤다. 인구 밀도가 높고 실내 문화·위락시설이 많은 대도시에 대한 여행자들의 외면

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초 시군 : 톱10 중 6곳은 10위권 밖에서 신규 진입

54개 시군 ‘종합 만족도’ 평균은 721점으로, 작년(722점)과 거의 같았는데 △전남-순천시가 80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1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모든 시군 중 가장 큰 상승폭(85점)을 기록

하며 중하위권(23위)에서 단숨에 선두로 치고 나왔다. 국가정원과 습지, 해변 등 다양한 언택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그림2].

△충북-단양군 △강원-영월군이 각각 769점으로 공동 2위였고 △경북-경주시(764점) △경남-남해군(762점) 

순으로 5위권에 랭크됐다. 그 뒤로 △전남-담양군(6위) △강원-정선군(7위) △경남-산청군(8위) △강원-고성군 

△경북-문경시(이상 공동 9위)가 10위권을 형성했다. 이 중 단양·영월·경주·담양을 제외한 6곳은 작년 10위권 

밖에서 올해 톱10에 진입해 상위권 순위 변동이 심했는데 산청과 문경은 작년보다 각각 19계단, 31계단 껑충 

뛰어올랐다.

톱10에 오른 시군은 광역단체별로 강원도가 3곳, 전남·경남·경북이 각각 2곳, 충북이 1곳으로 강원도가 작년

(4곳)보다 1곳 줄었지만 역시 가장 많았다. 

1위 순천을 제외하면 중상위권 지자체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특징도 엿보인다. 특히 4~10위 시군은 

불과 1, 2점 차이로 순위가 갈렸다. 이는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작은 점수 향상이 큰 폭의 순위 상승으로 이

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http://www.consumerinsight.co.kr/voc_view.aspx?no=3207&id=pr10_list&PageNo=1&schFla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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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권(11~31위)에서는 △강원-인제군(19→11위) △전남-여수시(30→18위) △경북-영덕군(38→20위)의 순위 

상승이 돋보였고 △경남-하동군(13위) △전남-신안군(17위)은 작년 순위 밖에서 20위 안에 새로이 이름을 올렸

다. 지난해 표본 수가 충분치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남-고흥군(21위) △충북 괴산군(31위)도 뉴페

이스로 등장했다. 반면 작년 최상위권이던 △전남-완도군(1→27위) △강원-평창군(2→16위) △전북-무주군(5→

29위)은 크게 하락하며 중위권으로 내려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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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점수 이상을 기록한 이들 31개 시군을 보면 대부분 △유명 관광지이거나 △관광자원으로 바다를 

가진 곳(남해, 고성, 강릉 등) △과거 오지였을 정도로 한산한 곳(단양, 영월, 정선 등), 그리고 둘 이상의 자원

을 갖춘 곳(순천, 경주)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은 작년에 이어 평균점수 이상을 

기록한 시군이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조사의 특징을 종합하면 △근소한 차이로 순위가 갈리면서 △지자체 간 부침(자리바꿈)이 심했고 △새

로 순위에 오른 지역이 많았다. 특히 △바다에 인접하거나 산간오지였던 곳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행지로

서 생소한 지역이 순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한적한 곳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추구하는 언택트 여행 트렌드가 

이어지는 한편 숨은 명소를 찾으려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참고. 사람 피해 자연에서 휴식, 높아진 여름휴가 만

족도). 여행소비자들의 심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포착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만족도 높은 여행지로 

거듭나는 지름길이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년 여름휴가 경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름휴가 여행 조

사`를 바탕으로 한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7056명을 조사

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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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

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

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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